
- 1 -

[20대 대선보도 기획] 

지역언론의 유권자를 위한 보도, 얼마나 될까요?

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2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개방형(주관식) 온라인설문
을 배포하여 20대 대통령 선거보도에서 유권자가 보고 싶은 보도를 묻는 의견조사를 
진행하였다.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과연 지역언론은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점에 주
목하여 선거정보를 전했는지 분석했다.

1. 모니터 기간 및 대상

2. 분석항목 및 조작적 정의

의견조사에서 추출된 유권자가 보고 싶은 뉴스와 보고 싶지 않은 뉴스의 주요 항목과 조작적 
정의는 아래와 같다.

모니터� 기간 2022년� 01월� 17일(월)� ~� 2022년� 03월� 08일(화)

모니터� 매체 국제신문,� 부산일보� 지면,� KBS부산,� 부산MBC,� KNN� 메인뉴스

모니터� 기사 20대� 대통령� 선거� 관련� 기사� 750건

<표� 1>� 모니터� 대상

항목 내용

보고� 싶은�

보도

정책�

기사

정책·공약� 언급� 기사 정책·공약을� 간략하게� 언급한� 보도

정책·공약� 설명� 기사 유권자에게� 도움이� 되는� 정책·공약� 설명� 보도�

정책·공약� 후보별� 비교�
후보의� 정책이나� 능력의� 우열을� 판단하는데� 도움이� 될�

만한� 비교� 정보를� 제공한� 보도

정책·공약� 분석/평가/검증�
후보들의� 정책과� 공약에� 대한� 분석·평가� 또는� 검증�

내용을� 담은� 보도

유권자� 의견·� 정책제안� 보도
선거에� 대한� 시민단체나� 시민들의� 반응이나� 정책� 제안,�

질의,� 논평이� 포함된� 보도

보고�

싶지� 않은�

보도

경마중계식� 보도

수치중심으로� 후보의� 순위,� 우열에만� 초점을� 맞춘� 기사.�

분석이나� 평가� 없이� 판세,� 선거결과� 예측,� 여론조사�

결과만� 있는� 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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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결과

시민 의견조사에서 보고 싶은 기사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단연 ‘정책 기사’였다. 
정책기사를 ‘정책 단순언급’, ‘정책 설명’, ‘후보별 정책비교’, ‘정책 분석/평가’로 세분
화하여 기사량을 분석했다. 대선기사 750건 중 160건이 정책기사로 코딩되어 21.3%
를 차지했다. 그 중 ‘정책 단순언급’기사는 65건(8.7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정책 설명’
기사 38건(5.1%), ‘후보별 정책비교’ 기사 27건(3.6%), ‘정책 분석/평가’ 기사 30건
(4%)이었다. 

항목 건수 비율(%)

정책�

기사

정책·공약� 언급� 기사

160

65

21.3

8.7

정책·공약� 설명� 기사 38 5.1

정책·공약� 후보별� 비교� 27 3.6

정책·공약� 분석/평가/검증� 30 4

유권자� 의견·� 정책제안� 보도 77 10.3

합계 237건 31.6%

<표� 3>� 유권자가� 보고� 싶은� 보도� 기사건수(*중복집계)

시민들의 민주적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유권자 의견 및 정책 제안과 관련된 기사는 
77건으로 전체 선거보도의 10.3%를 차지했다. 이 중 방송뉴스는 18건으로 리포팅 보
도는 7건, 단신으로 전한 보도는 11건으로 더 많았다. 유권자 의견이나 정책제안 내
용의 신문기사는 59건으로 이중 외부의견(기고, 칼럼 등)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. 스
트레이트 기사 19건, 기획기사 7건, 사진기사 2건이었다. 이는 지역언론이 선거시기
에 시민사회와 유권자의 의견을 10건 중 1건을 보도했지만 주로 단신이나 외부기고
를 통해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정치

혐오�

조장�

보도

공방� 중계� 보도 의혹·논란� 내용을� 검증� 없이� 그대로� 옮기는� 보도

갈등� 부각� 보도

정책� 대결이� 아닌� 감정적� 논쟁,� 이념� 대립� 및� 계층,�

세대� 간� 갈등을� 부추기는� 발언을� 비판� 없이� 그대로�

인용하는� 보도

제목� 따옴표� 보도
제목에서� 큰� 따옴표� 안에� 후보나� 캠프의� 주장이나�

논평을� 그대로� 옮겨� 놓은� 보도

행보� 중심� 보도
후보� 행보� 스케치와� 이미지만� 부각하는� 보도,� 사소한�

일정이나� 발언� 전달� 보도

<표� 2>� 분석항목� 및�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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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들이 선거시기에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 뉴스는 평가나 분석 없이 수치상으로만 
후보의 순위와 우열을 나열하는 경마중계식 보도, 정치권의 갈등과 막말 등을 중계하
는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보도, 제목에 편견을 부추기는 발언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
옮기는 ‘따옴표 보도’ 그리고 특별한 정보값 없이 후보의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행보 
중심보도 등을 꼽았었다.  

항목 건수 비율(%)

경마중계식� 보도 19 2.5

정치혐오�

조장� 보도

공방� 중계� 보도
96

51
12.8

6.8

갈등� 부각� 보도 45 6

제목� 따옴표� 보도 208 27.7

행보� 중심� 보도 176 23.4

합계 499 66.5

<표� 4>� 유권자가� 보고� 싶지� 않은� 보도� 기사건수(*중복집계)

분석결과 경마중계식 보도는 19건(2.5%), 정치혐오 조장 보도는 96건(12.8%), 제목 
따옴표 보도 208건(27.7%), 행보 중심 보도 176건(23.4%)이었다. 경마중계식 보도는 
낮은 수치를 보였지만, 전반적으로 유권자가 보고 싶은 보도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
하고 있었다. 이는 지역유권자들이 원하는 선거정보를 지역언론이 충족시키지 못한 
결과라고 보여진다. 

대선이라는 전국 이슈에서 지역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물론 한계가 존재한다. 
하지만 지역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‘유권자’이다. 후보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
때 그들의 사소한 일정이나 발언만을 보고 듣기보다는 후보들이 내어놓은 지역관련 
공약을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·평가한 보도를 지역 유권자들은 원한다. 

이제는 지방선거다. 지방선거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
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. 각 후보들의 공약 실현가능성, 후보자질, 정책
검증 등 지역언론이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선거 정보를 꼭 묻고 따져주길 기대한다.


